
농약, 비농업인 안전사고 2배 넘어
연평균 949건으로 농업인의 2.3배 … 정부․지자체 부실관리 지적

농약을 직접 다루지 않는 일반인의 안전사고 비율이 농사를 짓는 이들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주홍(민주통합당) 의원은 10월9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농업인의 농약 안전사고 건수는 연평균 949건이지만 비농업인의 안전사고 건수는 2196건으로 농삿

일을 하는 사람들의 2.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1년 평균 3000여명이 농약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은 농약 관리 주체인 정부의 부실관리 때

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농약 담당 공무원이 있지만 사실상 불법 유통이나 농약 판매를 관리하는 것은

농촌진흥청 유통관리팀 단 3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농약 유통체계를 재점검하고 유통 및 사용범위를 총기처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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